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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주보 3면

온라인 서울주보: 서울주보 역사

조선 후기의 풍자적인 인물, 봉이 김선달에 관한 이

야기는 어렸을 적 한 번은 들어 봄 직한 이야기죠? 어린 

시절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

기 힘들면서도 재미있고, 당시 사회를 풍자한 통쾌한 이

야기였습니다. 우리가 지금은 물을 사는 것이 하나의 습

관이 되었지만 20~3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입

니다. 공기처럼 흔한 물을 돈을 주고 마신다는 생각을 

했던 사람은 없었으니까요. 해외여행이 어렵던 1970~80

년대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유럽에는 맥주보다 물

이 더 비싸다고 했을 때 어디 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 

같았죠. 1974년 개봉한 ‘맹물로 가는 자동차’라는 영화

가 있었는데, 사람들은 “맹물로 자동차가 간다고?” 하

며 제목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겼습니다. 

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수소 자동차가 곧 상용화

가 된다면, 맹물로도 자동차가 간다는 말이 크게 틀린 

말은 아닐 것입니다. 

현재 지구촌

에 살고 있는 우

리가 직면하고 있

는 가장 심각한 문

제는 환경문제입

니다. 그중에서도 

오늘날 가장 시급

한 과제는 지구 온

난화 문제이며, 기

후변화로 인한 지구 

온난화 문제 중 빼놓

을 수 없는 요소는 역

시 ‘공기’와 ‘물’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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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주보의 3면을 보면 ‘물의 묵상이라는 제목의 칼

럼이 나옵니다. 물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성경 안에서

의 물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.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

그렇지만, 주보 내용을 보면  “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

“우리의 집, 지구가 점점 더 
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.” 

(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중에서)

당시의 톱스타들이 나왔던 로맨스 영화 ‘맹물로 가는 자동차’의 한 장면(이형표 감독)


